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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preschoolers' self-compassion
mediates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on and self-compassion on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in children aged 4 to 6 years.
Methods: The study included 305 mothers residing in City J who were raising
preschoolers aged 4 to 6.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for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among the main variables using the GLM Mediation Model in
the JAMM package of the Jamovi 2.3.16 statistical program.
Results: Firstly,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nd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the main variables. Secondly, preschoolers' positive self-compassion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and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Furthermore, preschoolers' negative self-compa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nd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identified parental and child variables
influencing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and discuss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to enhance these abilities.

❙key words preschooler, emotion regulation, self-compassion, mother’s expression
of emotion

I. 서 론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의 실시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 시절부터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기관에 잘 적응하고, 교사 및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정서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Shaffer,

2009). 영유아기의 사회적 경험은 이후 관계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며(Kostelnik

et al., 2009), 초기 사회적 능력은 성인기의 부적응이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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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됨에 따라 영유아기부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의 습득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사회적 기술로써 유아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사

회적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상황에 적절한 정서로 표출하고, 부적절한 정서를 바

람직한 정서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Thompson, 1994).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부정적

인 감정이나 충동에 대해 억제하고 조절하도록 도움으로써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방해하는 모

습을 덜 보이며(김인홍, 김송이, 2017),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유능감을 높일

뿐 아니라(김지혜, 김민정 2020), 우울·불안, 위축, 공격성과 같은 내재화 및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한지현 등, 2018). 반면,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은 낮은 사

회적 유능감과 관련되며(Chang et al., 2012),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타

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강보미, 2015; 최혜진,

곽효민, 2017). 이러한 흐름에서 유아기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후 사회성 발달의 촉진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아기부터 정서조

절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의 정서는 초기관계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어머니의 정서표현이나 정서 중

심적 반응과 같은 정서 환경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이강이 등,

2007; 한세영 등,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적 환경과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유아의 정서적 환경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다. 정서표현이란

특정 상황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

머니가 평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이는 정서는 기쁨, 감사, 애정, 관심, 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

표현과 분노, 불만, 화, 비난, 경멸과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구분된다(Halberstadt et al., 1995).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아기 자녀

의 감정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자주 노출된 유아는 정서조절에

실패하여 쉽게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은미, 김소향, 2016; Kilpatrick et al.,

2002). 또한 부모의 정서표현은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부모 행동이며(이영환, 2010),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Denham &

Kochanoff, 2002). 이 외에도 어머니는 유아와 최초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대상이며, 어머

니가 표현하는 다양한 정서는 유아에게 모델링되어 자녀의 정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양

순 등, 2006)가 보고됨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표현은 유아기 자

녀의 정서조절과 정서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변인은 어머니의 자기자비(self-compassion)이다. 불교심리학에서 시작된 자비

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다. Neff(2003a)는 자비에 자기라는

용어를 덧붙여 자기자비라는 심리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누구나 잘못과 실패 할 수 있

음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기자비는 자기

친절(self-kindness)과 자기판단(self-judgement),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과 고립(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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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mindfullness)과 과잉동일시(over-identification) 총 6개의 하위요인이 서로 대립하는 세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친절은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자기판단은 자

신의 실패나 잘못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 보편적 인간성은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개인의

고통으로 여기기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 고립은 고통이나

실패는 자신만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 마음챙김은 현재 겪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회

피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과잉동일시는 현재 자신의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Neff, 2003b).

자기자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는 삶의 만족, 행복감, 사회적

유대감과 같은 긍정적인 변인들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우울·불안, 심리적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란, 이훈진, 2013; 최인숙, 채진영, 2020; Vettese et al., 2011;

Werner et al., 2012). 이는 자기자비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도

록 돕는 요인으로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

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Moreira 등(2016)의 연구에서는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자주 표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sychogiou 등(2016)의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를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녀가 표현하는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자기자비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정서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국내 김형연

(202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자비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능력 간에 정적 상관이 보고

된 반면, 아동의 불안정·부적응적인 정서조절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

기자비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자기자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요인으로 유아의 자기자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자비는 삶의 만족, 행복감과 같은 긍정심리학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불안, 심리적 부적응 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기자비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자비는 생후 첫 4년 이내에 발달이 시작된다는 근거(Eisenberg & Morris, 2002)에 따라

최근 연구대상도 유·아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Piaget(1963)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만 4세 유아들은 사물의 기능에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질문을 하며, 이성적인 신념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문제해결력과 같은 좀 더 복잡한 지식의 심화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시기

유아들이 가진 호기심, 개방성, 문제해결력 등은 초기 마음챙김 연구를 통해 자기자비와 관련된

측면으로 평가되어(Neff, 2003a; Thierry et al., 2016), 영유아기부터 자기자비가 발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자기자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반면, 자신에 대한 인내심 부족인 낮은 자기자비는 초기 정서발달과 관련되어 정서조절 장애

및 삶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기 자기자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i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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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5; Neff, 2003a; Trompetter et al., 2017). 이와 관련하여 Garrison(2017)은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자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Bailey(2020)는 만3세~5세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지각할 수 있는 유아용 자기자비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기자비와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 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기자비는 유아기부터

발달하는 심리적인 변인이며, 유아의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자기자비는 발달해가는 개인변인으로 어머니의 지지나 안정애착, 가족의 유대감

등 유아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Bailey, 2020).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

를 조절하여 표현하거나, 친절,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인내·수용의 정서적 분위기를

제공할수록 유아기부터 자기자비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McCaffrey et al., 2017; Neff &

McGehee, 2010).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표현되는 다양한 정서에 부모가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태도나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reira

et al., 2018; Neff,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기자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

하나 자기자비가 주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을 통해 내면화된다는 주장(Moreira et

al., 2018)과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자녀의 자기-자비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Jiang et al., 2017)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표현하는 정서는 유아의 자기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Bailey(2020)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자기자비는 어머니의 자기자비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

인되었다. 어머니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공감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

신을 보살필수록 유아 또한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인 자기자비가 높아졌

다. 특히,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친절은 가족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강한 유대감을 통

해 모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내심·이해심·수용성 등으로 설명되는 자기자비가 높은 부모로부

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eff & McGehee, 2010). 이처럼 자기자비는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가족 분위기에서 어머니의 자기자비적인 생활방식을 자녀가 모방함으로써

자기자비를 발달시켜 나가며,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정서표현과 자기자비가 유아기 자녀의 자기자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

정하고, 자기자비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4~6세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자기자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기자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자기자비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

서 연구 대상을 유아기로 확장시키는 데 학문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요 변수(어머니의 정서표현, 자기자비, 유아의 자기자비,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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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기자비가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4~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을 만 4~6

세로 선정한 이유는 생후 3년이 지나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공감능

력과 자기자비가 발달하기 때문이다(Eisenberg & Morris, 2002).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녀의 연령은 만 4세 109명(35.7%), 만 5세 143명(46.9%), 만 6세 53명(17.4%)이며, 성

별은 남아 151명(49.5%), 여아 154명(50.5%)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67명(21.9%), 36

세~40세가 148명(48.5%), 41세~45세가 76명(24.9%), 46세 이상이 14명(4.6%)이다. 어머니의 학력

은 대졸이 182명(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54명, 17.7%), 대학원 이상(38명, 12.5%), 고

졸 이하(31명, 10.2%)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600만원 이상(132명, 43.3%)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여부는 전일제(161명, 52.8%) 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가정의 43.3%가

월 가계소득 6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50%이상의 어머니들이 전일제로 취업하여 맞벌이

가정이 다소 많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유아 연령
만4세 109(35.7)

유아 성별
남아 151(49.5)

만5세 143(46.9)
여아 154(50.5)만6세 53(17.4)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67(21.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31(10.2)

36∼40세 148(48.5) 전문대졸 54(17.7)

41∼45세 76(24.9) 대졸 182(59.7)

46세 이상 14( 4.6) 대학원 이상 38(12.5)

월
가계소득

400만원 이하 39(12.8)

어머니
취업여부

비취업 100(32.8)
400만원∼500만원 60(19.7)

파트타임 44(14.4)
500만원∼600만원 74(24.3)

전일제 161(52.8)600만원 이상 132(43.3)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05)

2. 연구도구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의 The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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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ERC)를 김지윤(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불안정·부정적 정

서(15문항)와 정서조절(9문항) 총 2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요인간에 높은 상관

(r = .50, p < .001)이 보고되어 불안정·부정적 정서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단

일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상

황에 맞게 조절하여 표현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정서표현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 등(1995)이 개발한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SEFQ) 간편형 척도를 여은진(2009)이 번안한 후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

를 검증받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정 내 정서표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긍정적

정서표현성(11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성(13문항) 총 2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평소 정서 표현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임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는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 모두 .83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자기자비

어머니의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Neff(2003b)가 개발한 성인용 자기자비 척도를 김경의 등

(2008)이 번안한 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교차타당도를 검증한 국내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친절(5문항), 자기판단(5문항), 보편적 인간성(4문항), 고립(4문항), 마음챙

김(4문항), 과잉동일시(4문항) 총 6요인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

성, 마음챙김은 긍정적인 자기자비에 해당하는 반면,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는 부정적 자기

자비에 해당하는 요인이다. 기존에는 자기자비를 6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지만 최근 자기자비 척

도를 재 타당화 한 연구(박한솔 등, 2020; López et al., 2015)에서는 자기자비를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

기자비를 긍정적 자기자비와 부정적 자기자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긍정적 자기자비는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비판하지 않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자기자비는 자신의 실패나 잘못을 강하게 비판하고, 실패

는 자기만 겪는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에 더욱 매몰됨을 의미한다. 자기자비 각각

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자기자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는 긍정적 자기자비 .85, 부정적 자기자비 .92로 나타

났다.

4) 유아의 자기자비

유아의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Bailey(2020)가 Neff(2003b)의 원척도를 유아에 맞게 수정하

여 적용한 후 타당화 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Bailey(2020)는 척도 타당화를 위해 만 3~5

세 유아를 양육하는 70명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총 23문항의 유아용 자기자비 척도에 대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23문항 중 1문항은 공변량으로 삭제되었으며, 자기자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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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긍정적으로 표현된 10문항과 부정적으로 표현된 12문항이 산출되었다. 이에 Bailey(2020)는 22

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유아용 자기자비 척도는 긍정적 자기자비(5문

항)와 부정적 자기자비(5문항) 총 2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ailey(2020)가 타

당화 한 척도 10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였고, 아동학 박사 3인과 함께 척도 원문의 의미가 변하

지 않으면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문항 내용을 수정한 후 아동학

교수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

의 긍정적·부정적 자기자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는 긍정

적 자기자비 .70, 부정적 자기자비 .7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연구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문 내용은 타당한지

를 확인하기 위해 만 4~6세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 내용의 수정 없이 본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조사는 전주시에 소재한 유치원과 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4~6세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

니를 대상으로 2024년 4월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편의표집 하였으며,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연구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에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2곳의 유치원과 3곳의 어린이집에 연구 참여 동의서

와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380부가 배부되고, 326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생략되었거

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21부를 제외하여 총 305부가 본조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

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 수집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생명연구윤리위원회

(JBNU 2023-10-008)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Jamovi 2.3.16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

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고,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 간의 상관을 검증

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

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자기자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기자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Jamovi 2.3.16 소프트웨어 JAMM1) 패키지의 GLM

Mediation Model을 사용하여 변수 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Jamovi 통계프로그램은 정규분포 가정이 필요 없는 Bootstrap 옵션을 선택하여 분석결과를 제시

1) Gallucci, M. (2020). JAMM: jamovi advanced mediation model. ❲jamovi module❳, Retrieved from
http://jamovi-amm.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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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다 정밀한 효과분석을 위해 R언어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설현수, 2022).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의 상관 및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r = .36, p < .001)

와 정서조절능력(r = .32, p < .0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r = -.13, p <

.05)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r = -.12, p < .05)와 정서조절능력(r = -.32, p < .0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유아의 부정

적 자기자비(r = .41, p < .001)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자기자비는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r = .27, p < .001)와 정서조절능력(r = .20, p < .0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r = -.18, p < .01)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는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r = -.22, p < .001)와 정서조절능력(r

=-.33, p < .0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r = .39, p < .001)와는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 = .5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는 정서조절능력(r = -.39, p <

.0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1

②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22*** 1

③ 어머니의 긍정적 자기자비 .45*** -.33*** 1

④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 -.26*** .53*** -.54*** 1

⑤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36*** -.12* .27*** -.22*** 1

⑥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 -.13* .41*** -.18** .39*** -.39*** 1

⑦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32*** -.32*** .20*** -.33*** .50*** -.39*** 1

평균
(표준편차)

3.99
(.45)

2.37
(.51)

3.33
(.50)

2.39
(.70)

3.80
(.47)

2.28
(.60)

3.84
(.40)

*p <. 05, **p <. 01, ***p <. 001.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N=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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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분산팽

창계수)값과 공차 한계값을 검증하였다. VIF 값의 경우 10 이상일 때, 그리고 공차 한계값은 0.1

보다 작을 때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설현수, 202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각각

의 VIF계수는 1.39 ~ 1.68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값은 0.59~0.7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변인(유아 연령 및 성별, 어머니 연령, 학력,

월 가계소득, 취업여부)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만4

세(M = 3.72, SD = .48)보다 만5세(M = 3.91, SD = .36) 유아가 정서조절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t = -.37, p < .01)가 있었다. 이외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β = .15, p

< .01),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β = -.15, p < .01),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β = -.14, p < .05),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β = .38, p < .001)와 부정적 자기자비(β = -.13, p < .05)로 나타났다. 매

개변인인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β = .29,

p < .001)이며,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β =

.29, p < .001)과 부정적 자기자비(β = .27, p < .001)로 나타났다.

그림1. 매개모형 및 각 변수 간의 영향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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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z
95% C.I

하한 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13 .05 .15 2.81** .04 .23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12 .05 -.15 -2.63** -.21 -.03

어머니의 긍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09 .05 .11 1.91 -.19 .00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08 .04 -.14 -2.21* -.15 -.01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32 .05 .38 7.01*** .23 .41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08 .04 -.13 -2.29* -.16 -.0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31 .06 .29 4.94*** .19 .43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02 .06 .02 .40 -.09 .14

어머니의 긍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09 .06 .09 1.37 -.04 .21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07 .05 -.10 -.15 -.16 .02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 -.04 .08 -.03 -.48 -.19 .11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 .35 .07 .29 4.81*** .20 .49.

어머니의 긍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 .09 .08 .08 1.19 -.06 .25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 .24 .06 .27 4.10*** .12 .35

*p <. 05, **p <. 01, ***p <. 001.

표 3. 주요 변수 간의 영향력 검증 (N=305)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

자비가 매개하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효과를 확인할 때 z값이 유의하면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

라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β = .1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긍정적 자기

자비가 부분매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β 

= -.04,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β =

-.04,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및 부정적 자기자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가 부분매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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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z
95% C.I

하한 상한

간접
효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10 .02 .11 4.04*** .05 .15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
⇒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03 .01 -.04 -2.07* -.06 -.01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02 .01 -.04 -2.00* -.04 -.01

*p <. 05, ***p <. 001.

표 4.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N=3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자기자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자주 노출된 유아

는 정서조절에 실패하여 쉽게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정은미, 김소향, 2016;

Kilpatrick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자비와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아동의 불안정·부적응적인 정서조절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형연, 2021)와도 맥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가 가정에서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고, 자기 잘못이나 실패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수록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은 향상되지만, 어머니가 쉽게 짜증 내고, 불만이나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어머니 자신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은

낮아진다. 따라서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하고, 자신의 실수

에 대해 과잉 동일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균형 잡힌 자각을 유지하는 것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

조절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자기자비와도 유의한 정적·부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의 자기자비와 정서조절능력 간에 높은 수준의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Bailey(202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유아기부터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냉혹한

비판보다 자신을 이해하려는 너그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질수록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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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자비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

여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인내·수용 등의 정서적 분위기를 제공할수록 유아기부터 자기자비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McCaffrey et al., 2017; Neff & McGehee, 2010), 어머니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공감하고 자신을 보살필수록 유아의 자기자비가 높아진다는 연구

(Bailey, 2020)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

수나 좌절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하고, 애정, 관심, 공감 등의 정서를 자주 표현하는 것이 유아기

자녀의 자기자비 발달을 위한 중요한 정서적 환경임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의 자기자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먼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는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자기자비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를 조절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부모환

경임을 주장한 연구(이영환, 2010), 유아의 자기자비와 정서조절능력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Bailey, 2020),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자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이 증진되었다는 연구(Garrison, 201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유

아의 긍정적·부정적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가 부분매개 하였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

현 및 부정적 자기자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자기자비가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유아의 자기자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서환경과 유

아의 자기자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매우 중

요한 정서환경이지만,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낮추는 부적인 환경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머니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아가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하게 자신의 정서

를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이윤정, 2013). 그러나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자주 노출된 유아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모델링 함으로써(이양순 등,

2006) 갈등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기보다 그대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표현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애정,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머니 자신이 가정에서 주로 표현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

로써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부정적 자기자비는 잘못과 실패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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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마음을 갖기보다 자신을 비판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하며,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다

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Neff, 2003a).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

비는 유아기 자녀가 부정적인 자기자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임을 알리고,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기자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반면, 어머니의 긍정적 자기자비는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하

기 위한 방안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자기자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이미 심리적으로 형성

된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자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양육태도를 습득하도록 자녀의 생애주기

를 기준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 이 중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교

육으로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여성가족

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등이 있으며(정지나 등, 2022), 공통적으로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 공감

과 같은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정서조

절을 위해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자기자비와 같은 정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기존 프

로그램을 홍보하고 보급하여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료로 배포되고, 자세한 설명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가정에서

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각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주

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

는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독

려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이 제공된다면 유아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정서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1:1 상담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낮은 자기자비와 같은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부모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부모에게 1:1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면 상담이 아니더라도 화상이나 온라인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무료 상담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마련된다면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움도 해결하고, 자녀에게 안정된 정서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유아기 자녀의 정서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자기자비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며, 특히 유아의 긍정적인 자기자비는 어머니의 정서 환경보다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표출하

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바람직한 정서로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Thompson, 199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아가 경험하는 실수나 잘못,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

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자비와 돌봄의 감정을 갖는 것이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시사하며,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는 자신의 감정에 억눌리거나 압도되는 것

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대시키기 때문에(Gilbert & Procter, 2006) 정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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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유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의 부정적 자기자비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자기자비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유아 대상 프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주시

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4∼6세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

한 지역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유아 변인을 측정하는데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아 변인에 대한 면

담이나 관찰과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국외에서 타당화 한 유아용 자기자비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유아의 긍정적 자기자비 척도의 신뢰도가 .7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자

기자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척도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모의 자기자비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요인으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김형연, 2021). 그러나 본 연구 결과의 일부인 어머니의 자기자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의 논의와 해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부모의 자기자비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다면 의미있는 논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자기자비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자비의 연구대상을 유아와 어머니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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